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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시금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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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예수님의 말씀은 쉼 을 주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 곧 그의 멍에 는 쉽고 그가‘ ’(rest) ? , ‘ ’

주시는 짐 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후 세기 팔레스틴 땅의 사람들은 소위 그 시대‘ ’ . 1

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로 여겨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 이 하나님의 이름으“ ” ( 11:25)

로 메어준 실로 무거운 짐과 멍에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다 그 당시 예수님 한 분 외에는.

이 무서운 시대정신의 폐부를 꿰뚫어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.

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.

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워“ …

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”( 23:2~4)…

주님의 멍에를 덫 입고

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모든 기존의 멍에와 짐을 거부하는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?

나 주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

준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 이. “ ”( 11:29).…

말씀에서 보듯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인 마음 카르디아 으로부터의 쉼은 단순히 모든 멍에‘ ’( )

가르침 권위 있는 계명 사상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올바른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- , , - , -

르침 를 매는 데서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- .

그렇다 사람은 결코 홀로일 수 없다 사람의 본질은 피조성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. . . “

아 갈 것 이니라 창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근원 원점은 흙 됨 이다 그”( 3:19). , ‘ ’ .

아무 것도 아닌 피조물 됨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능력과 권위를 지닌 대상 그러한 신적, . ,

존재의 계명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즉 사람은 권위 있는 멍에, .

와 짐을 메어야만 안심하는 존재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계명을 지키고 멍에와 짐을.

통해 자유와 생명 보호와 안식을 얻고자 한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심층에 면면히 흐르는, .

인간의 수고이다 간곡한 염원이요 갈증이며 불안이고 종교성이다. , .

그러나 율법주의라는 멍에의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기는 했

으나 결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.

이 만들어 낸 인간들의 해석체계요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 멍에의 내적구.

조와 본질은 그 멍에를 메면 멜수록 그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적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,

괴리감과 간격을 만들어내고 그토록 얻고자하는 평안과 안식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진 회칠한

무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.

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“

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

라 마 라고 선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”( 11:27) ,



면 다 내게로 오라 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하셨던 것이다“ ”( 11:28), “ ”, “ ”( 11:29) .

새로운 일상의 지평

요컨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통찰이다 우리“ ”- .

는 매일 매일 우리 시대의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선생들 사상들의 가르침과 음성에 권위를‘ ,

부여하고 그 상대적 가치들의 정들 속에서 방황하며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무리를 보시고. “

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”( 9:36)

그러므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외침은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종살이에서 이“ ” ,

스라엘을 새로운 세계에로 불러내시는 위대한 엑소도스 의 음성인 것이다(Exodus) !

이 초청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의 지평을 연다 주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.

지성소 속에 들어 갈 수 있게 한다 이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하신( ) . “ ”( 11:29)

말씀은 우리가 주안에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

지를 배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치 어린아이들 같이 마. “ ” (

아버지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다 이것은 온유와 겸손 이다 너의 길을 여11:25) . ‘ ’ . “

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‥

평으로 즐기리로다 시 예수께서는 이 시편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의 복 으로”( 34:5,11) ‘ ’

인용하셨다 마 주님의 마음은 이러한 온유와 겸손 으로 가득하시다 그래서 그 마음( 5:5). ‘ ’ .

의 가득한데서 흘러나온 말씀 나의 멍에 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 아버지가 이루게-“ ”-

하시는 원리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사건 은 주님의 가르침의 요약이요 응집. ‘ ’

이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다 인생을 내 힘과 수도로 살라는 사상. .

이 아니라 맡기고 의지하여 저가 이루시게 함으로써 내가 해야만 하는 그 한계와 불안과‘ ’ ‘ ’ ‘ ’

수고의 무저갱으로부터 건짐받아 온전한 안식과 쉼을 얻게 하는 음성인 것이다.

주의 음성의 식별 쉼과 열매로,

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아버지께 맡겨 이루는 길은 깊은 쉼을 줄 뿐 아니라 오병이

어처럼 만여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큰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2 .

바로 이러한 쉼과 열매가 우리가 큐티 때에 들은 음성이 참으로 주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식

별하는 시금석인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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